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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연구원인 얀-
빌렘: 나는 과학자인
데, 신앙인도 될 수 있
을까?

학생 시절, 한때 나는 스스로
에게 물었습니다: 나는 과학자
인데, 신앙인도 될 수 있을까?
저는 얀-빌렘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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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시절, 한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
었습니다: 나는 과학자인데, 신앙인도



될 수 있을까? 저는 얀-빌렘이라고
합니다.

대학에서 연구원, 수학자로 일하고
있습니다.

저는 추상적인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
데, 그 질문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.

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.

부모님으로부터 가톨릭 신앙을 물려
받았고 항상 소중히 여겨왔습니다.
부모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
해주셨습니다.

하지만 학생 시절, 과학자이면서 동
시에 신앙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
습니다.

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
데, 그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처
럼 기도하라고 권하셨습니다.

“주님, 제가 보게 하소서.” 조금 역설
적이었지만, 진심으로 하느님께 청하



는 것이었습니다: “주님, 제가 스스로
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볼 수
있게 하소서.”

제 연구는 매우 추상적입니다. 하지
만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.
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많은 문제들을
동반합니다.

저는 아내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
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, 우
리 결혼 생활을 가능한 한 아름답게
만드는 법을요.

또한 제 딸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
육하는 법도요. 딸을 가진 것은 엄청
난 기쁨입니다.

기도할 때 저는 어린 예수도 함께 있
다고 상상합니다. 회원이 된 이후 제
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특별
한 순간은 없었습니다.



하지만, 일상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
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
깨달으며 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.

저는 일터에서, 집에서, 아내와 친구
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신성한
것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
다.

모든 것을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는
법을 차츰 익혀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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